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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생활관리와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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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학생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간관계를 확인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K 대학교 대학
생 2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로 정호순[24]의 자기생활관
리와 자기효능감, 최정미[29]의 건강증진행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학과, 거주
형태, 주어진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증진행위는 자기생활관리의 하위변수인 건강관리, 생활습관관리, 

학업관리 및 대인관계관리에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 자기효능감도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생활관리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설명력은 64.0%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생활관리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대학생,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융복합

Abstract  Purpose: A descriptive study to focus the life styl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to analyze the phase-to-phase relationship between and impact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thod: At K University among 225 students on 22-26th August 2014. Self-management and 
self-efficacy of [24]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29] are used for the measuring tools. Results: Health 
promotion activity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is major, living and allowed time is a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health promotion activity and self management of health variables were shown moderate correlation. 
Self-efficacy was too. The relevant explanatory factors influencing the self management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was found to be 64.0%.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o improve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measures to promote self-management and self-efficacy are required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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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년기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는 

과도기로서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성인기 후기에 비해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위를 수정하고 좋은 행위를 습관화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입학 후 자주 

접하게 되는 흡연, 음주, 불규칙적인 식습관 및 취업난으

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따라서 이런 과

도기적 상황 속에 있는 대학생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

기 생활관리 능력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립과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이 이라는 행동변화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3].

건강증진 행위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신체

를 최적의 기능 상태로 만들어 균형과 조화를 증진시키

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기만족,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격

려를 최대화시키는데, 이는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다 인간

이 건강을 향해 자신의 환경에 스스로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4].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위

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적 개념으로 개

인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에 필요

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는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체념이 빠르며 실망하기 쉽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형성한

다[6].

따라서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지

각된 자기 효능감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자기 효능

감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며 대학생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어 안녕을 향상 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므로 자기생활 관리와 자기효능감 같은 개인적 

특성은 자신의 생활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살아

가는데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 행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연구[8-12], 대학생의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3,13,14], 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삶의 질, 대인관계에 관한연

구[15-18]가 다수 이루어져왔고 또 청소년이나 운동선수

를 대상으로 자기생활관리에 대한 연구[19,20,21]도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생활관리와 건

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생

활관리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건강증

진 행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자기생활관리와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

진 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차

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

진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

강증진행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중에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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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크기는 분산분석에서 G 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 90%, 효과크기(fz) 0.1,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207명 이

었고 탈락률 약10%를 고려하여 228명 대상자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3명을 제외한 

225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내용은 자기생활관리 37개 문항, 자기

효능감 22개 문항, 건강증진행위 56개 문항, 일반적 특성 

11개 문항 등 총 1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자기생활관리

자기생활관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활과제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수정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은주[22]와 한국교

육개발원[23]의 척도를 참고로 정호순[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하위영역으로는 생활습관관리 8문항, 건강관리 8

문항, 학업관리 7문항, 대인관계관리 7문항, 금전관리 7문

항 총 37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항상 그

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대체로 그

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자기생활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호순[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생활습관관리 .72, 건강관리 

.71, 학업관리 .84, 대인관계관리 .83, 금전관리 .84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생활습관관리 .70, 건강관리 

.79, 학업관리 .86, 대인관계관리 .78, 금전관리 .85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지각정도, 

또는 자신의 능력정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25],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26]이 개발한 도구를 정호순[24]이 수

정한 도구로 총2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 중 1, 3, 5, 6, 9, 10, 11, 17번은 역산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호순[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3.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

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며, 기능적 능력의 강화,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오는 행위[27]를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인숙[28]이 개발한 도구를 최정미[29]가 수정한 

도구로  하위 영역으로 긍정성 및 대인관계 12문항,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 11문항, 위생적 생활 7문항, 휴식과 수

면 8문항, 식이조절과 건강식이 14문항, 건강에 대한 책

임감 4문항 총 56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대

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최정미[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

이었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

며, 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였

다. 경남 소재 K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2.4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시 연구동의서를 대상자들에게 배부하였으

며, 동의서에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연구 자료의 익명성 

및 사생활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  연구과정에

서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

고, 동의서를 읽은 후 대상자들이 직접 자기기입 방식으

로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밀봉

봉투에 봉한 후 수거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



대학생의 자기생활관리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융복합적 연구

31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an; 14(1): 311-320

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

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평점

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t-test, ANOVA 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의 관련 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대상자 225명 중 성별은 

여자가 146명(64.9%)이고 남자가 79명(35.1%)이었으며, 

연령은 19세 이하가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가 62명(27.6%), 21세 이상이 30명(13.3%) 순으로 나타났

다. 학년은 1학년이 124명(55.1%)이고 2학년은 101명

(44.9%) 이었으며, 학과에서는 간호학과 123명(54.4%), 

비간호학과 102명(45.1%)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자

가와 기숙사가 각각 94명(41.8%)으로 대부분이었다. 한 

달 용돈은 20～30만원 미만이 98명(43.6%)로 가장 많았

고 30～40만원이 63명(28.0%), 20만원 미만이 42명

(18.7%)순으로 나타났고, 자신 가정의 생활수준은 보통

이 127명(56.4%), 상이 53명(23.6%), 하가 45명(20.0%) 순

이었다. 현재 본인의 전공만족도는 불만이 141명(62.7%)

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77명(34.2%)으로 대부분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서는 보통이 112명

(49.8%) 가장 많았고 잘함과 못함은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주어진 시간에 대한 생각에서는 보통이 97명

(43.2%), 충분하다와 부족하다는 각각 64명(28.4%)로 나

타났고, 주어진 시간 사용에서는 보통이 99명(44.0%), 효

과적으로 활용이 66명(29.3%), 비효과적으로 활용이 60

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건강상태는 불건강이 

123명(54.7%), 보통이 67명(29.8%), 건강이 35명(15.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 79(35.1)

F 146(64.9)

Age(yrs)

≤19 133(59.1)

20 62(27.6)

≥21 30(13.3)

Grade
Freshman 124(55.1)

Sophomore 101(44.9)

Major
Nursing 123(54.4)

Non Nursing 102(45.1)

Type of residence

Home 94(41.8)

Boarding 94(41.8)

Self-boarding 32(14.2)

Others 5(2.2)

Pocket Money

(1,000won/month)

∠200 42(18.7)

200 ∼ ∠300 98(43.6)

300 ∼ ∠400 63(28.0)

≥400 22(9.7)

Economic status

High 53(23.6)

Middle 127(56.4)

Low 45(20.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7(3.1)

Moderate 77(34.2)

Dissatisfaction 141(62.7)

School Record

Well 58(25.8)

Moderate 112(49.8)

Not Well 55(24.4)

Allowed Time

Enough 64(28.4)

Moderate 97(43.2)

Not Enough 64(28.4)

Time Use

Effective 66(29.3)

Moderate 99(44.0)

Ineffective 60(26.7)

Health Condition

Healthy 35(15.6

Moderate 67(29.8)

Not Healthy 123(5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3.2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이 

2.99±0.54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정도의 평균은 

3.03±0.45이었으며,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

균이 3.00±0.45로 나타났다.

자기생활관리의 하위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의 평균이 

3.08±0.9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리 평균이 2.93±0.63으

로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영역에서는 위생적 

생활관리 평균이 5점 만점에 3.10±0.88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건강에 대한 책임감의 평균이 2.87±0.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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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Category Mean±SD t or F p Duncan

Gender
M 2.92±0.48 -1.77 .079
F 3.03±0.43

Age(yrs)
≤19 3.01±0.39 0.61 .545
20 3.00±0.50
≥21 2.91±0.60

Grade
Freshman 3.03±0.44 1.34 .182
Sophomore 2.95±0.47

Major
Nursing 3.16±0.42 6.81 .001

*

Non Nursing 2.79±0.41

Type of residence

Home 3.11±0.48 3.86 .010
*

Boarding 2.92±0.41
Self-boarding 2.88±0.46
Others 2.90±0.44

Pocket Money

(1,000won/month)

∠200 3.04±0.47 1.01 .391
200 ~ ∠300 3.03±0.44
300 ~ ∠400 2.96±0.50
≥400 2.87±0.30

Economic status
High 2.91±0.38 1.29 .277
Middle 3.02±0.45
Low 3.04±0.5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2.89±0.55 0.32 .726
Moderate 3.10±0.38
Dissatisfaction 2.99±0.49

School Record
Well 3.04±0.48 0.36 .698
Moderate 2.97±0.45
Not Well 2.99±0.45

Allowed Time
Enough 3.07±0.39 2.95 .050

*
c〈 a

Moderate 3.02±0.43
Not Enough 2,88±0.53

Time Use
Effective 2.97±0.36 0.71 .494
Moderate 2.97±0.40
Ineffective 3.06±0.61

Health Condition
Healthy 3.10±0.42 1.31 .271
Moderate 3.00±0.36
Not Healthy 2.96±0.50

 Duncan post hoc contrasts    *: p<.05

<Table 3> Comparion of Health Promotion Activ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Variables Mean±SD Min Max

Self-Management(Total)  

  Lifestyle

  Health

  Study

  Interpersonal

  Money

2.99±0.54 1.00 4.45

3.01±0.83 1.00 4.88

2.93±0.63 1.00 4.50

2.98±0.63 1.00 4.57

3.08±0.97 1.00 5.00

2.95±0.73 1.00 5.00

Self-efficacy 3.03±0.45 1.00 4.59

Health Promotion Activity

  Positive, Interpersonal

  Exercise, Stress 

  Sanitary Manage

  Rest, Sleep

  Dietary Control

  Responsbility for Health

3.00±0.45 1.66 4.37

3.05±0.50 1.00 5.00

3.03±0.50 1.82 4.64

3.10±0.88 1.14 5.00

3.00±0.88 1.00 4.88

2.91±0.55 1.43 4.50

2.87±0.75 1.25 5.00

<Table 2> Scores of Self-Management, Self- 
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N=22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학과

(p<.05), 거주형태(p<.05), 주어진 시간(p<.05)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

과 주어진 시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부족

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와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한 결과 건강증진행위와 자기생활관리의 하위영역인 건

강관리와의 관계는 (r=0.69, p<.01) 생활습관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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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ealth Promotion 

Activity (r)

Lifestyle

(r)

 Health

(r)

Study

(r)

Interpersonal

(r)

 Money

(r)

Self-efficacy

(r)

Health Promotion Activity 1.00  

Self-

Management

Lifestyle  .671** 1.00

Health  .693**  .631** 1.00

Study  .625
**

 .559
**

 .580
**

1.00

Interpersonal  .603**  .755**  .462**  .401**  1.00

Money  .186** -.009  .193**  .297** -.182** 1.00

Self-efficacy  .596**  .619**  .505**  .586**  .581**  .080 1.00

**: p<.01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Management,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Variables

U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D ß

 Constant .981 .116

 Health .267 .038 .371 7.03 .001

 Interpersonal .171 .024 .363 7.26 .001

 Study .166 .038 .231 4.34 .001

 Money .071 .0.9 .114 2.50 .013

 R²= .655,  Adj. R²= .640,  F= 44.89,  p=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the Predictors for Health Promotion Activity

(r=0.67, p<.01)학업관리는 (r=0.63, p<.01)대인관계관리 

(r=0.60, p<.01) 순으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금전관계는 (r=0.19, p<.01)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대인관계관리와 금전관리는 (r=-0.18, p<.01)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Table 4>.

3.5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영향 요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과, 거주형태, 주어진 시간

과 자기생활관리의 하위 영역인 생활습관관리, 건강관리, 

학업관리, 대인관계관리, 금전관리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증진행위 모형검증 결과는 F=44.89(p=.001)

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는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학업관리, 금전관리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64.0%였으며 건강관리 정도

(β =.371)가 다른 요인보다 가장 설명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생활관리와 자기효능감이 건

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생활관

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서 여자가 64.9%, 남자가 35.1%로 이는 

대상자 중 간호학과가 54.4%, 비간호학과가 45.1%인 것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연령은 1학년과 2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9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거

주형태에서 자가와 기숙사가 각각 41.8%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학 선정 시에 학교나 학과를 찾

아서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달 용

돈은 20~3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

은 보통이 56.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이선미[13], 김인경 등[21]의 연구와 비슷하여 근

래 대학생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본인

의 전공만족도에서는 불만(62.7%)과 보통을 합하면 96.9

로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과선택

에 적성보다 수능성적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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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그러므로 대학교 1, 2학년 때  통합과목을 배우다 

전공을 선택하는 교과과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

된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불건강하다가 54.7%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염영

란 등[16]과 김인경[2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

들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므로 이들은 건강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환자를 교육하고 돌보

는 사람이 되어야하기에 자신의 건강을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일반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

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건교육 시 어떠한 대

상자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에서 자기생활관리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9±0.54로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가 높은 반면 건강관리 

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자기생활관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체육계통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19,20]가 주를 이루어서 비교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일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 건강관리 영역이 낮은 것은 대학생에

게 건강증진을 위해한 바람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3±0.45로 자

기효능감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15,16,18]과 비교해보면 

도구가 달라서 점수로 직접 비교는 어려웠고 같은 도구

로 점수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증진

행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이 3.00±0.45로 나타났고 하

위영역에서는 위생적 생활관리가 높게 건강에 대한 책임

감이 낮았다. 이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채민정 등[11]에서는 보건계열의 건강증진 행

위가 높았고 하위영역에서 건강책임이 높았던 것과 상반

되는 결과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 대학생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간호학과학생이 54.4%를 차지하고 있

는데도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낮게 나온 부분은 시사하

는 바가 있겠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에 있어서는 간호

학과가 비간호학과에 비해,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

생이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보다, 주어진 시간이 충

분할 때,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는 건

강관련 학문을 배우며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건강증진행위를 하기 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성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건

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홍세화[9], 채민정

[11], 이선미[13]]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온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

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강증진행위와 자기생활관리

의 하위영역인 건강관리, 생활습관관리, 학업관리 , 대인

관계관리 순으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자기생활관리를 잘 하는 대학생은 건강증진행위도 잘 수

행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김남선[14]에서

는 건강증진행위가 낙관성과 적극적 대처능력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민정 등[11]와 

이선미[13]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홍세화[9]는 지각

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실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생 중 신체기능이 가장 좋

을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자기생활관리 습관과 높은 자

아존중감을 가진다면 일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강교육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건강증진행위와 자기생

활관리의 하위영역인 금전관계, 생활습관관리와 금전관

리, 대인관계관리와 금전관리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으로써 금전관리를 잘 한다고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

는 것은 아니라고 봐진다.

본 연구에서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변수

로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학업관리, 금전관리 순으로 

전체 설명력은 64.0%였으며 건강관리 정도(β =.371)가 

다른 요인보다 가장 설명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미[13]는 삶의 질, 자아존중감, 생활스트레스가 설

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계

열과 비보건계열 간에 생활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두 그룹

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김남선[14]는 낙관성, 

자각된건강상태, 종교와 규칙적 운동여부가 건강증진행

위에 영향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는 설명력이 있는 이런 변인들을 포함시

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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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비간호학 전공자가 간호학 전공자

에 비해서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교육과 후

속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연

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를 지방 종합대학 1개교에

서 편의 선정하였으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본인의 전공만족도는 만족보다 대부분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보통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불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가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 건강관리 평균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에서는 생활관리 평균

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에 대한 책임감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생활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와 금전관계는 낮은 상관관계를, 생활습관관리와 대

인관계관리에서 금전관계는 음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

났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학업관리, 금전관리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으로 나타남을 염

두에 두고, 교과과정의 재검토나 대학생활의 전공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생활습관관리, 건강관

리, 대인관계관리 등의 요인이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자

기생활관리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

합적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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